
유럽기업 중국 진출 가속화
독일 BASF 등 투자 잇따라 … 미국도 합작 본격추진

유럽화학기업들은 최근 2∼3년간의 불황국면에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축소시켜왔으나 아시아지역에

대한 진출의욕은 여전히 왕성하다고 일본의 化學工業日報가 보도했다. 

특히 중국 투자는 한때의 경계감이 해소되면서 독일의 주요기업들과 같이 본격투자에 나서는 기업

도 있어 일본 및 한국·대만 등 아시아기업을 포함하여 중국 진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다.

최근의 이붕총리 방독기간중에 독일과 중국기업의 합작

계약은 24 건, 50억마르크이상에 달했는데 여기에는

BASF 2건, Hoechst와 린데의 각 1건이 포함되어 있다. 

이것은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독일 주요 화학기

업들의 최근 중국진출 열기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.

B A S F는 이번 협정은 심양의 사료첨가용 비타민 생산

합작과 상해의 섬유조제·피혁조제설비의 건설 등을 추

진하고 있다.

상해지역 프로젝트는 포동지구에 건설중인 연산 6 0 0 0톤

의 안료 및 3 0 0 0톤의 카티온염료설비를 포함하여 2억

2 0 0 0만마르크 투자계획의 일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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